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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분류: 보고서
2. 문서번호: A/HRC/53/24 (2023년 5월 18일)
3. 제목: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
(Building capac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)
4. 제출자: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
5. 배경
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로드맵 프로젝트(Rising the Ambition – Increasing the Pace)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,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제안함. 로드맵이 주요 내용이 “더 많은 국제협력과 이행 지원”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, 실무그룹은 본 보고서에서 기존의 역량 강화 조치를 조사 및 평가하고, 기업과 인권 의제의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과 이니셔티브의 환경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.
6. 내용
이 보고서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기업 및 인권 의제와 관련된 역량 강화 노력, 이니셔티브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포함됨. 보고서를 통해 국가, 기업, 지역사회 및 인권 옹호자를 포함한 권리주체자 간의 지속적인 역량 및 지식 격차를 다루며,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함. 보고서에서 쓰는 “역량 강화”란 “급변하는 세계에서 조직과 공동체가 생존, 적응,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, 본능, 능력, 절차 및 자원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과정”으로 이해됨. 이러한 역량 강화는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뒷받침하며, 원칙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및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노력과 이니셔티브가 생겨났다고 평가됨. 다만, 이러한 노력은 더 큰 변화를 도모하는 맥락에서 일관되지 않으며, 대부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.

<주요 권고>
1. 국가는 기업 및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,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, 이행원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지지하는 글로벌 기금을 조성할 것
1. 유엔 및 기타 국제 행위자는 양자간·다자간 기구와의 협력 틀을 포함해 이행 원칙의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고 일관되고 적절한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및 국제 행위자들 간의 조정을 강화하며, 역량 강화 접근 방식을 활용해 국가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것
1. 기업은 운영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다하는 역량 구축에 투자하고 집중하며, 이행 원칙에 따라 책임감 있는 기업 내부 정책 및 관행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것

